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최종이전지 선정 촉구 결의문

  지난 1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을 위한 주민투표 결과 군위 소보·의성

비안 공동후보지가 결정되었고, 국방부에서도 주민투표 결과를 반영해 공동후보지를 

최종 이전지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최종이전지 선정이 5개월째 답보상태에 

있어 이에 최종이전지 선정을 위한 선정위원회 개최를 앞둔 지금 구미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한민국 전체의 시각으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은 대구·경북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사업이다. 백년대계 

큰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하여 대구·경북은 한목소리를 내야하며, 국방부는 지역합의도출 

실패를 이유로 부지선정을 미루거나 원점 검토하는 등 사업을 무산시켜서는 안된다.

2. 경상북도와 군위군·의성군은 지역상생발전을 위하여 특단의 합의점을 도출하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은 경상북도 시·군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므로 경상북도와 

군위군·의성군은 국방부의 중재를 바라는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선정위원회 개최 전까지 특단의 합의안을 마련하라.

3. 구미시의회는 빠른 시일 내에 최종이전지가 선정되기를 촉구한다.

구미시의회는 군위·의성, 의성·군위 간 대승적 양보와 타협으로 통합신공항 최종부지가 

하루빨리 선정되어 지역경제가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촉구하며, 돌파구 

마련을 위한 모든 사안에 대해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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